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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현화1, 국용인1*

1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

[서론]

삶의 질이 향상되며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

다. 그러나 유기농가에서 직접 액비를 제조하는 경우 자재 종류, 제조 방법,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제조과정이 다양하여 균일한 

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.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다양한 농업부산물을 사용하여 추출 방법, 처리 방법, 처리 횟수, 처리 시기를 

달리하여 치커리의 생장촉진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.

[재료 및 방법]

㈜다농과 ㈜제일에서 구매한 청치커리(품종: 다농 청치커리, 제일 청치커리)와 적치커리(품종 : 다농 적치커리, 제일 적치커

리)를 사용하였다. 추출물은 토마토, 양파, 골분+어분, 깻묵, 고추잎과 같은 자재들로 물, 열수, 발효 추출 방법으로 추출한 것

을 사용하였다. 제조한 추출물을 처리방법(토양관주 및 경엽처리), 처리 횟수(1회 및 2회), 처리 시기(파종 후 20일, 30일, 40

일), 치커리 품종별(다농 청치커리, 적치커리; 제일 청치커리, 적치커리)간의 생장촉진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처리하였으며 처

리 후 7일과 14일에 초장, 엽수 및 지상부 생체중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물, 열수 및 발효 추출물을 처리한 다농 청치커리 지상부 생체중은 무처리에 비해각각 19.0~102.0%, 20.4~93.2% 및 

18.4~89.1% 유의적인 증가를 하였으나 추출방법 간의 차이는 없었다. 또한, 물, 열수 및 발효 추출물에 의한 치커리의 지상부 

생체중은 토양관주에서 각각 19.0~58.5%, 20.4~71.4% 및 18.4~89.1% 증가하였고, 경엽처리에서 각각 33.3~102.0%, 

23.1~93.2% 및 23.1~74.8% 증가하였다. 일반적으로 경업처리가 토양관주 처리에 비하여 좋았다. 처리 횟수(1회 또는 2회)의 

경우 일부 추출물에서 2회 처리했을 때 생육 촉진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회와 2회 처리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

없었다. 치커리 생육기별 처리시기에 따른 생장 촉진 효과는 초장과 엽수보다 지상부 생체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고 파종 후 

20일 > 30일 > 40일 순으로 생육이 증진되었다. 치커리 품종별 다농 청치커리, 적치커리, 제일 청치커리, 적치커리에 추출물 

처리 후 지상부 생체중의 경우 각각 19.1~66.1%, 15.3~82.4%, 12.6~46.2% 및 18.1~47.2% 생육이 증진되었고 다농 청치커리

와 적치커리가 제일 청치커리와 적치커리보다 생육촉진 효과가 좋았다.




